
바이오 벤처기업 육성 승부 건다
생명공학연 , 바이오니아·인바이오넷 이어 에이프로젠·네오팜 배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복성해)이 바이오 벤처기업 배출의 중심 연구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생명공학연구원 출신 바이오벤처가 국내 바이오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생명공학연구원이 바이

오벤처 산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공학연구원이 2000년 설립한 바이오벤처센터가 배출한 바이오벤처는 30여개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까지

센터에 입주해 있는 바이오벤처는 24개로 12개는 연구원들이 자신들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직접 창업한 실험

실 벤처이고, 7개는 센터에서 독립했다.

생명공학연구원은 국내 바이오벤처와 역사를 함께 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생명공학연구원출신이 창업

한 바이오니아와 인바이오넷은 바이오벤처 1세대로 꼽히고 있다.

바이오니아는 DNA 합성과 유전체 연구용 시약 및 장비 개발 분야 선두기업이고, 인바오이넷은 미생물 공

학에 바탕을 둔 바이오벤처로 최근 바이오 제약회사로 사업분야를 넓히고 있다.

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벤처센터에 현재 입주해 있는 벤처 가운데 대표적인 회사로는 에이프로젠, 인섹트바

이오텍, 네오팜 등을 꼽을 수 있다.

에이프로젠은 국내에서 유일한 인간화 항체 전문회사로 인간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실험용 마우

스의 단일클론 항체를 면역반응과 독성반응을 제거한 후 인간 항체와 유사하게 만들고 있다.

에이프로젠은 만성B형간염 예방 및 치료용 인간화 항체와 A형간염 예방용 인간 단일클론 항체를 개발했다.

인섹트바이오텍은 토양해충방제용 미생물살충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2001년 공장을 착공해 2002년 완공할

예정이다.

네오팜은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를 개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오벤처센터의 첨단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쓸 수 있어 벤처들이 큰 비용부담 없이 연

구개발에 주력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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